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
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눅2:52). 성부를 알고 사랑하며 “나
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신(요8:29) 성자가 성부에게 더욱 사랑스러
워져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호의[헬라어, ‘카리스’]을 점점 더 많이 받았다고 말합니
다. 몇 구절 앞에서는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카리스’]가 그
의 위에 있더라”고 말합니다(40절). 여기서 은혜는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움의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그분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시145:8-9).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
별히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낌없이/은혜롭게 주셨다”(‘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예수를 위해 고난 받는 특혜가 신자들에게 “아낌없이/은혜롭
게 주어졌다”라고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장: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셨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
게 죄 없는 아이로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자라면서 어른으로 자라 갔을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
서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성자로서의 예수님을 본래부터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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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4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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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요4:34)라고 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자연
스럽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성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
로 인해 느끼신 기쁨의 사랑(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더 커질 수 없
지만, 두 번째 사랑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
스도의 삶의 본질은 “순종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여러 유혹
과 시험,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성부를 점점 더 기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창조사
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
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써 받는 사랑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은 부활한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그분이 받으신 사랑을 함께 누리며 그분의 본을 좇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
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
며(고후5:9),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성장해가는 영생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토의질문

1.  성부가 성자에게 품으시는 이중적인 사랑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 중 어떤 사랑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지와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었는지 대답해 보세요.

2.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서로 나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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